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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남촌에카페, 북촌에빙수가게”(김명환․김중식, 2006)는일
제강점기번화한남촌과비교해전근대의모습이남아있던북
촌을모습을묘사한표현이다. 마찬가지로 “남촌인본정혹은황
금정, 태평통, 남대문등지에는가로등의시설이완비되어가로
의미화로보든지밤거리의화려찬란한것으로보든지도회지로
서손색이없으나대경성의중앙지대인종로일대에는아직까지
도가로등하나볼수없어서어떠한점으로보든지적막한느낌
(후략)”(매일신보, 1934년 11월 24일자)이라는기사는, 두생활
권의 근대화에 대한 격차가 밤 시간에도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00년, 종로보신각에국내최초의전등가로등이설치되
었다는사실(권영란, 2018)을염두에둔다면, 1934년기사에나
타난종로와본정의격차는의아하다. 일본인거류지인본정의
밤이 “경성의명물”(경성일보, 1928년 10월 9일자)이자 “불야성
의별천지”(鄭秀日, 1929)로 발전하는동안왜종로는 “적막한
느낌”(매일신보, 1934년 11월 24일자)일 수밖에없는가? 이차
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이 연구는 앞선
질문의해답을찾기위해근대종로와본정의야간경관에대한
담론들을파악해보고자한다. 먼저두생활권의야간경관에대
한신문기사를수집한후, 이를토대로담론을구체화하고자한
다.

Ⅱ. 담론 분석을 위한 기사 수집

종로와본정의야간경관담론을살펴보기위해『동아일보』
와 『조선일보』의 기사를 수집했다. 신문기사는 관제 서류와
비교하여당시대중들의인식과관심을살펴볼수있는중요한
기록 자료다(김하나, 2014). 조사 범위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가 발행된 1920년부터 1940년까지로 한정했다.
먼저 기사는 ‘야간경관,’ ‘야경,’ ‘가로등(街路燈),’ ‘가등(街

燈)’ 및 ‘종로(鐘路),’ ‘본정(本丁)’의키워드로검색하여수집했
다. 다음으로 ‘북촌,’ ‘남촌,’ ‘진고개’ 등의키워드와 ‘전등(電燈),’
‘불야성(不夜城),’ ‘네온,’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별천지
(別天地)’와 같은키워드로기사를검색하여종로와본정의야
간경관과관련있는기사인지선별하는과정을거쳤다. 이과정

을통해총 63개의야간경관관련기사를수집했고, 조간신문에
실린기사가같은날석간에게재된경우를삭제했다. 다음으로
위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되지 않았지만 담론 분석에 유의미한
기사들을확보하기위해다음과같은과정을거쳤다. 앞서검색
한 63건의 기사 중 구체적인 장소(안국동, 황금정 등), 건축물
(화신백화점 등), 사건(등화관제, 야시장 등)과 관련된 키워드
로검색하여야간경관담론분석의대상 12건을추가했다. 마지
막으로총 79건의기사중보도자료가아니라해당매체에실린
소설․시등의문학작품인경우담론분석대상에서제외했다.
최종분석대상은 69건의기사인데, 종로에관한기사가 45건,

본정관련기사는 20건이다. 하나의기사에서두지역의야간경
관을모두언급하는경우각 1건씩포함했기때문에각생활권
기사의 합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연도 종로 본정 계 연도 종로 본정 계

1920 0 0 0 1931 2 2 2

1921 1 3 3 1932 0 0 0

1922 0 0 0 1933 1 0 1

1923 0 2 2 1934 3 0 3

1924 1 2 2 1935 12 1 12

1925 1 0 1 1936 1 1 2

1926 0 0 0 1937 7 3 8

1927 1 1 1 1938 5 1 5

1928 4 0 4 1939 12 1 13

1929 1 1 2 1940 5 0 5

1930 2 2 3 총계 59 20 69

Table 1. 종로 및 본정의 야간경관에 대한 기사 현황

기사의구체적인담론분석에앞서, 연도별기사의수를기준
으로이슈들을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 1935년종로와관련된
기사가 12건으로많은수를차지하는데, 대부분 7월에설치가시
작될가로등의위치, 비용, 규모와일정등구체적인가로등설치
계획에대한내용이다. 1937년기사수가증가한경향을보이는
이유는중일전쟁과관련하여야간경관의통제내용을담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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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938년부터 종로에
요리점과요정이밀집된가로가네온가(街)로칭해지면서이지
역에대한경관묘사와사건․사고를보도하는기사가증가했다.

Ⅲ. 근대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 담론

1. 근대화의 상징

야간 조명시설, 특히 가로등의 설치는 대중들에게 근대화의
척도로인식된다. 1935년 이전기사들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본정야간경관의근대화를묘사하는기사(동아일보, 1923년 12
월 26일자; 1927년 3월 13일자)와반대로종로에가로등설치를
염원하는기사(동아일보, 1930년 1월 29일자; 1934년 4월 11일
자)가지배적이다. 1935년이되어서야종로의근대화에대해논
의하는기사(조선일보, 1935년 1월 24일자; 1935년 2월 11일자)
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남촌은 광명, 북촌은 암흑”(동아일보,
1931년 3월 14일자)과같은표현을통해일찍이근대화가진행
된 남촌과 그렇지 못한 종로 일대를 짐작할 수 있다.

2. 구경거리로서 야간경관

야간경관은근대화의상징이자당시사람들의구경거리였다
는점을기사를통해알수있다. 구경거리로서야간경관은지역
과 관계없이 불야성, 백주(白晝) 등으로 묘사되지만, 야간경관
의양상은두생활권에서차이가나타난다. 본정은 “본정통일대
에는집집마다처마끝에솔가지와전등을장식하여밤마다불
야성”(동아일보, 1923년 12월 26일자)을 이루는주거공간과상
업공간모두불야성, 별천지또는별세계에온순간등으로인식
된다. 하지만종로의경우, 1935년이전에는영세한야시장에대
한논의가주를이루다가(동아일보, 1924년 4월 1일자; 조선일
보, 1925년 8월 23일자) 1937년 화신백화점에설치된네온사인
에대한묘사(조선일보, 1937년 10월 8일자)가지배적인것으로
미루어보아, 종로는일상공간보다는상업공간의야간경관이구
경거리로인식되는경향을보인다. 이외에도종로의야간경관
은요정, 홍등가, 환락가등과같은향락업소를의미하기도한다
(조선일보, 1938년 8월 17일자; 동아일보 1939년 11월 26일자).
구경거리로서야간경관에대해살펴보면서발견한흥미로운

점은불야성에반대되는암흑성(暗黑星)이라는용어가함께등
장한다는것이다(동아일보, 1937년 8월 22일자). 과거에는불야
성의경관이구경거리인동시에, 정전또는등화관제(燈火管制)
와같이평소와달리전깃불이꺼진밤경관또한중요한구경거
리이자 기삿거리가 된 것이다(조선일보, 1921년 9월 23일자;
1937년 11월 10일자).

3. 차별 정책의 수단

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담론은당시사람들이야간조명시
설의설치가차별정책의수단으로사용되고있음을논의했다는
점이다. 당시사람들은이미생활에불편함이없는남촌지역에
는가로등이계속해서부설되지만, 종로의시가는왕래가빈번
한곳임에도불구하고가로등이설치되지않는점에불만을호
소했다(조선일보, 1921년 6월 16일자; 1930년 3월 30일자; 1931
년 3월 14일자; 1935년 9월 6일자). 본정이 “불야성의낙원”(조
선일보, 1931년 3월 14일자)일때, 종로가 “암흑세계”(조선일보
1930년 3월 30일자)인상황이지만, 납세를해야하는상황에대
해당시사람들은 “빈자가부자에게그이익을유린당하고있는
감”(조선일보 1935년 9월 6일자)이라며, 일제의차별정책에대
한 비판의 논의가 있었다.

Ⅳ. 결론

이연구는근대종로와본정의야간경관에대한담론을분석
함으로써두생활권의야간조명시설의격차와이에대한당시
사람들의인식을살펴보고자하였다. 야간경관은근대화의척도
이자구경거리로당시사람들에게인식되었다. 다만종로와본
정지역의야간경관에대한담론은양분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일제의도시기반시설에대한차별정책이자리하고있었다. 근
대야간경관담론을보다입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경성전
기주식회사를비롯한야간조명시설의조성절차, 요금부과, 운
영관리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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